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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차의 보급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. 하지만 아

직도 주행거리, 충전 속도, 충전 오류, 안전성 등 다양한 

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. 그런데 만약 도로 위 전기차가 

갑자기 낙뢰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?

‘사이언스타임즈’에 따르면 낙뢰는 뇌방전의 일종으

로 뇌운에 있는 전하가 땅으로 떨어져 방전하는 현상을 

뜻하는 용어다. 그리고 번개는‘뇌방전’동안 발생하는 

매우 밝은 불빛이다.

낙뢰의 전압은 약 수십억 볼트(V) 정도다. 또 낙뢰의 전

류는 두꺼운 섬광의 경우 약 3만 암페어(A) 정도고, 작은 

섬광은 수십~수백 암페어(A) 정도다. 또, 낙뢰가 지나는 

곳의 온도는 태양 표면보다 무려 4배나 뜨거운 섭씨 약 

2만 7천도에 달한다. 따라서 낙뢰를 맞게 되면 엄청난 

전기적 충격이 인체에 가해진다. 낙뢰 전류가 인체를 통

과하면 호흡과 심장이 4~5분 이상 멈추기 때문에 일반

적으로 낙뢰를 맞은 사람의 80%는 즉사한다.

운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생명을 건질 수 있지만, 몇 

시간 동안 사지 경련을 일으키거나, 저혈압, 고막 손상 

및 화상 등 중상을 입는다. 비록 생명은 유지했지만, 영

구적 후유증(수면장애, 정신적 기능장애 등)이 나타날 

수 있다.

■ 전기차가 낙뢰를 맞으면?

이러한 낙뢰가 전기자동차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

될까? 

전기차를 포함해 모든 자동차의 외부는 전기가 잘 통

하는 도체이고, 차량 내부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부

도체다. 자동차 외부에 내려친 낙뢰는 부도체인 내부를 

거치지 않고 순식간에 자동차 외부를 거쳐 곧바로 타이

어를 통해 땅으로 흡수된다.

그런데 고무인 타이어는 부도체인데 어떻게 낙뢰 전

류가 흐를 수 있을까? 타이어 안쪽에는 철사가 무수하

게 심겨 있기 때문에 금속 휠과 지면 사이에 전류가 잘 

흐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.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

가 낙뢰를 맞으면 타이어가 펑크가 날 수 있다. 빠른 속

도로 주행 중인 자동차라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

수 있는 것이다.

그리고 낙뢰를 맞은 차량 내의 전자 장치에 손상이 가

해지고 오작동이 발생하여 최악의 경우 차량의 시동이 

꺼지는 등 제동 장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. 따라서 낙

뢰가 심하게 내리칠 경우에는 반드시 갓길 등에 차를 세

워야 한다.

반대로 차량 내부는 안전하다. 낙뢰를 맞은 차량 표면

에는 밀어내는‘척력’이 작용하게 되고, 차량 내부의 전

기장 값이 0이 되어 전기적 영향을 받지 않는 일명‘정전

기 차폐 현상(정전 실드)’이 발생해서 자동차 안의 사람

들은 무사하다. 전기차가 보유한 배터리 등 차량 부품도 

낙뢰 등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는 보호용 퓨즈가 있다.

낙뢰는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하지 않고 뾰족하고 높

은 물체에 내리치기 때문에 모양이 뭉툭한 자동차는 낙

뢰 맞을 확률은 낮다. 하지만 확률은 확률일 뿐 방심은 

금물이다. 차량이 번개를 맞았을 경우 안전한 갓길에 주

차하고 시동을 꺼야 한다. 차량 내부의 금속 제품은 만지

면 안 되며, 무엇보다 번개가 잠잠해질 때까지 절대로 밖

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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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차량 운행 중 번개를 맞으면 운행을 멈추고 시동을 꺼야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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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차에 벼락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?


